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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 연체정보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유된다
월 30만 원짜리 소액후불결제의 허용 근거와 이용 규모, 연체

처리, 신용카드와의 차이를 살펴본다

물건값을 나중에 내는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가 아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시작했다. 2023년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에 자리를

얻었고 2024년 9월 15일 시행됐다. 이용자 한 사람의 최고이용한도는

30만 원 이하다.

한도가 작다고 해서 다루는 문제까지 작지는 않다. 이 서비스에는

신용카드에 있는 장치가 없다. 나눠 내기가 되지 않으니 물건이

잘못됐을 때 남은 값을 안 내겠다고 할 자리가 없다. 신용카드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고 세 번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라야 그

권리를 쓴다.

연구소는 이 사안을 규칙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본다. 이용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수수료는 가맹점이 낸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나누는 데 제한을 두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용거래 경험을 만들어 주자던 제도인데, 제때 갚아도 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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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

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계약과 신청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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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이용자 한 사람의

최고이용한도는 30만

원 이하다. 사업자가

내줄 수 있는 총한도는

직전 분기 선불 지급액

합계의 15%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신용카드가 아닌 후불결제는 어떤 규칙 위에 서 있는가. 그

규칙이 쓰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이용자 한 사람의 최고이용한도는 30만 원 이하다. 사업자가

내줄 수 있는 총한도는 직전 분기 선불 지급액 합계의 15%

다. 이용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수수료는 가맹점이

낸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연체이자뿐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나누는 데 제한을 두었다. 2024년 10월 기준이다.

연체정보의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금융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는 다른 소액후불결제 사업자와

한도 산정에 관여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공유될 수

있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결제 예정일과 출금 계좌 잔액을 앱에서 확인한다. 물건값이

20만 원 이상이고 나눠 낼 생각이라면 후불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를 쓴다. 후불결제로 산 물건에는

할부거래법의 항변권이 붙지 않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부르는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다. 이 보고서는 제도의 이름인

소액후불결제로 적는다.

이용 잔액과 연체율은 정기 공시가 없다. 국회의원실이

감독당국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한 값이다. 숫자마다 각주에

출처와 기준 시점을 적었다.

회사 안내 화면에서 확인한 것과 언론 보도로 확인한 것을

각주에서 갈랐다.

2026_23호는 먼저 넣어 두고 쓰는 선불충전금을 다뤘다. 이

편은 먼저 쓰고 나중에 내는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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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신용공여를 하도록 풀어 준 것이

이 제도의 출발이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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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20

1장

신용카드가 아닌 외상이 월 30만 원까지

열려 있다

이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허용됐는가.

30만원
이용자 한 사람의 최고이용한도

2024년 9월 15일 시행 ·

자본시장연구원(시행령 인용)

15%
사업자 총제공한도, 직전 분기

선불 지급액 합계 대비

2024년 9월 15일 시행 ·

자본시장연구원(시행령 인용)

50억원
겸영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

2024년 9월 15일 시행 ·

자본시장연구원(시행령 인용)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잔액이 모자랄 때 그 차액을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쓸 때는 돈이 나가지 않고, 정한 날에 지정한 계좌에서 한꺼번에 빠진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준 자리에서 시작했다

세 회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2021년 2월

18일, 카카오페이가 5월 26일, 토스가 11월 12일이다.

면제받은 규정은 두 갈래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조문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 조항이다.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신용공여를 하도록 풀어 준 것이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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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돈이나 물건을 먼저

쓰게 하고 값은 나중에

받는 거래다.

신용카드가 대표적이고,

후불결제도 여기에

든다.

지정 당시 한도는 회사마다 달랐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가 월 30만 원,

카카오페이가 월 15만 원이다.

카카오페이의 15만 원은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의 한도다. 세 회사 모두 나눠

내기는 되지 않았다.

법으로 옮겨진 자리

2023년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이 바뀌었다. 소액후불결제를 선불업자가

겸해서 하는 업무로 넣었다. 시행일은 2024년 9월 15일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15일 정례회의에서 규제개선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정기간이 끝나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겸영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부채비율 180%

이하인 주식회사라야 한다.

회사가 만든 대안신용평가모델로 이용자별 한도를 정해야 한다. 전문인력과

시설도 갖춰야 한다.

한도는 두 겹이다. 이용자 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선불 지급액 합계의 15%다.

대출성 상품으로 다룬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알렸다. 입법예고는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설명의무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같은 판매규제가 붙는다.

청약철회권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은 2024년 9월 10일, 시행은 9월

15일이다.

네이버페이는 2025년 7월 금융위원회의 겸영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승인 시점은 매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누가 쓸 수 있나

토스는 만 19세 이상이 쓸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2년 3월 기준값이다.

네이버페이는 만 1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

심사는 회사가 스스로 만든 모형이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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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회사의 이용 잔액은 2022년

말 406억 원이었다. 2024년

상반기 말에는 257억 7,900만

원이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이 규칙이 쓰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후불결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오늘 새로 가입할

이유는 없다.

2장

시장은 넓어지지 않고 줄었다

얼마나 쓰이고 얼마나 밀리는가. 사실과 숫자만 적는다.

119개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을 등록한 회사

2026년 8월 26일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1.52%
전업카드사 연체율, 총채권 기준

2025년 12월 말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2조 3,602억원
전업카드사 8곳의 한 해

당기순이익

2025년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소액후불결제는 별도 업종이 아니라 선불업자가 겸하는 업무다.

2026년 8월 26일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241개사다. 그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이 119개사다.

등록 화면에는 소액후불결제라는 업종이 없다. 겸영 승인을 받은 회사 목록은

감독당국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용 잔액은 1년 반 사이 줄었다

전자신문이 2024년 11월 5일 세 회사의 이용 잔액을 보도했다.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쓰고 있는 앱에서 후불결제 한도와 결제 예정일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각 앱의 결제 메뉴. 회사마다 서비스 이름이 다르다

1

나눠 내야 할 금액이라면 후불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를

쓴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의 할부 메뉴. 소액후불결제는 나눠 내기가

되지 않는다

2

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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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잔액

이용자가 쓰고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의

합이다. 원자료의

표현은 채권 잔액이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썼는지를 재는 값이

아니다.

<표 1> 이용 잔액은 2022년 말을 정점으로 계속 줄었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세 회사의 소액후불결제 이용 잔액 합계

기준 시점 세 회사 합계 이용 잔액

2022년 말 406억 원

2023년 상반기 말 345억 원

2023년 말 282억 원

2024년 상반기 말 257억 7,900만 원

주: 1) 전자신문 2024년 11월 5일 보도의 값이다. 2022년 말 406억 원은 한국경제

보도에서도 확인했다. 나머지 세 시점은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 2022년 말 값은 자료마다 다르다. 한국금융신문은 2023년 2월 15일 407억 원으로

적었다.

자료: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전자신문 보도를 정리.

1년 반 사이 36.5% 줄었다. 406억 원은 한 사람이 한도 30만 원을 다 쓴다고

볼 때 약 13만 5천 명분이다.

이용자 수는 2023년 3월이 마지막 공개값이다

경향신문이 2023년 4월 30일 이용자 수를 보도했다.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세 회사 합계는 약 266만 3,557명이다. 토스가 약 192만 명, 네이버페이가 약

71만 명, 카카오페이가 약 3만 명이다.

같은 시점 세 회사의 채권액은 약 445억 원이다.

그 뒤의 이용자 수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회사별 평균 이용금액을 공표한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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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은 2023년에 올랐다가 내려갔다

<표 2> 연체율은 2023년 중반에 가장 높았다

회사별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단위: %)

기준 시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2022년 12월 말 2.14 — 3.48

2023년 3월 말 2.70 0.51 5.00

2023년 6월 말 2.45 0.54 7.76

2024년 6월 말 1.31 1.72 1.21

2024년 12월 말 1.44 2.62 1.27

주: 1) 연체율은 결제일 기준 30일 이상 밀린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 모든 값이 언론 보도로 확인한 값이다. 발표 기관의 정기 공시가 없다.

3) 카카오페이의 2022년 12월 말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5년과 2026년 값은 공개된 자료가 없다.

자료: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인용한 한국경제·일간NTN·디지털투데이·뉴시스·뉴스토마토·연합인포맥스·

매일경제 보도를 정리.

2023년 6월 말 세 회사의 평균 연체율은 5.8%다. 3월 말 4.4%에서 올랐다.

채권을 모두 합해 낸 값이어서 표 2의 회사별 값을 단순평균한 값과는

다르다.

같은 시점 세 회사의 총채권은 345억 원, 연체채권은 20억 원이다. 그 가운데

토스가 총채권 221억 원, 연체채권 17억 1천만 원이다.

그 뒤 연체율은 내려갔다. 2024년 12월 말 카카오페이가 2.62%,

네이버파이낸셜이 1.44%, 토스가 1.27%다.

신용카드에서 견줄 대상은 물건값 채권이다

신용카드에서 견줄 대상은 물건값 채권이지 카드대출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낸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서 전업카드사

연체율은 총채권 기준 1.52%다. 1년 전보다 0.13%p 내렸다.

같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서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은 0.81%,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3.21%다.

후불결제 연체율은 2024년 말 값이고 카드 연체율은 2025년 말 값이다.

시점이 한 해 어긋나므로 배수로 견주지 않는다.

2025년 전업카드사 8곳의 당기순이익은 2조 3,602억 원이다. 1년 전보다

2,308억 원, 8.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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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내는 수수료는 없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연체이자뿐이다.

가맹점 수수료

물건을 판 곳이 결제

회사에 내는 돈이다.

소액후불결제에서는 이

돈이 사업자의 수입이

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시장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금 쓰는 서비스를

서둘러 해지할 일은 아니다.

3장

규칙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

누가 무엇을 얻으려 했고, 규칙은 무엇을 막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0원
이용자가 내는 이용 수수료.

수수료는 가맹점이 낸다

2024년 10월 · 자본시장연구원

180%
겸영 승인에 필요한 부채비율

상한

2024년 9월 15일 시행 ·

자본시장연구원(시행령 인용)

19~23%
미국에서 후불결제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샀다면 물었을

이자율

2023년 3월 2일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누가 무엇을 얻으려 했나

세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한 첫째 이유는 결제다. 자기 화면에서 결제가

끊기지 않게 하는 일이다.

둘째 이유는 자료다. 갚은 기록이 쌓이면 자기 평가모형이 정확해진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평가사 자료에 스마트스토어 거래 자료를 붙여 쓴다.

카드업계는 같은 기능에는 같은 규제를 걸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파이낸셜뉴스가 2023년 8월 이 대립을 보도했다.

지정 자체를 두고도 말이 나왔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정식 신청 과정에서

철회 뜻을 밝혔다. 핀크는 안건에 오르지 못한 채 끝났다. 네이버파이낸셜만

먼저 지정을 받았다.

후불결제로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앱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각 앱의 후불결제 이용내역 화면

1

결제 예정일과 출금 계좌를 확인한다. 그날 잔액이 모자라면

연체가 시작된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의 결제 예정 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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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이용자에게서 받을 돈을 좁혔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쓰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수수료는 가맹점이 낸다.

신용카드는 다르다. 이용 수수료와 할부 이자를 소비자가 낸다.

이자가 붙는 서비스도 막혔다. 할부와 리볼빙, 현금서비스가 그것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연체이자뿐이다.

샌드박스 지정 때 붙은 부가조건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게 했다.

같은 조건은 연체 때 서비스를 제한하고 연체정보를 관리하며 채권회수 방안을

세우게 했다. 총여신잔액을 제한하고 대손충당금을 쌓게 했다.

그 연체이자율도 내려갔다. 네이버페이는 2024년 11월 28일, 토스는 2025년

5월 14일 연 12%에서 연 9%로 낮췄다. 카카오페이는 그 전부터 연 9%다.

같은 규칙이 회수 수단을 좁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10월 이 구조를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에게 신용카드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데는 제한을 둔다.

이유는 포용금융이다. 연체정보를 일반 금융권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 공유하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제도권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팩트체크는 2023년 1월 23일 이 구조를 정리했다. 지정 당시

신용평가와 연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고, 그래서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다.

쓰는 사람에게는 제때 갚을 이유가 약해진다.

사업자끼리도 서로의 연체를 볼 수 없다. 한국금융신문은 2023년 2월 15일

여러 곳에서 함께 밀리는 데 따른 부실 우려를 적었다.

연체정보를 나누는 데 둔 제한은 제도가 시행된 뒤인 2024년 10월 자료에도

그대로 있다. 그 뒤에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업자가 스스로 판을 줄였다

연체율은 2023년 6월 말 세 회사 평균 5.8%까지 올랐다.

그 뒤 이용 잔액은 406억 원에서 257억 7,900만 원으로 줄었다.

연체율이 내려간 기간과 시장이 줄어든 기간이 겹친다. 심사를 좁히면 두 값이

함께 움직인다.

규칙은 이 행동을 막은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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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만든 규칙이, 그 사람이 쌓을

기록을 없앴다.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신용카드에는 카드사마다 같은 뼈대의 발급 기준이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이 함께 만든 모범규준이 근거다.

후불결제는 이 기준의 밖에 있다. 회사가 스스로 만든 모형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미국에서도 같은 구조가 먼저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2023년 3월

2일 조사 결과를 냈다.

후불결제를 쓴 사람의 다수는 신용카드로 샀다면 연 19~23%의 이자를 물었을

집단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신용카드 한도를 더 많이 쓰고 신용점수가 더

낮았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3년 11월 이 조사를 정리했다. 응답자 2,036명

가운데 후불결제를 써 본 사람이 17%다.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연소득 2만~5만 달러 집단은 약 23%, 20만 달러 이상 집단은 9%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규칙은 넷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겸영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출성 상품

규제, 한도 규정, 겸영 승인 요건이다.

1장에서 본 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규칙의 중심도 그대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연체정보는 금융회사로 가지 않는다.

제도의 목적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용거래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때 갚아도 그 기록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포용을 이유로 만든

규칙이 포용의 결과를 지웠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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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신용평점에 무엇이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후불결제 이용

실적은 들어 있지 않다.

확인하는 곳 · 개인신용평가회사 화면(NICE지키미, 올크레딧)의

평점 상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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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기연체와 소액후불결제

연체는 공유 근거와 범위가

다르다. 소액후불결제 정보도

법령이 정한 상대방과 목적에는

공유될 수 있다.

연체이자율

정한 날에 내지 못한

금액에 붙는

이자율이다. 밀린

날수만큼 계산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신용점수를 올리려고 쓰지도 않을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일은 아니다.

4장

밀리면 얼마를 물고 무엇이 남는가

비용은 얼마이고, 연체는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59.3점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

2026년 1월 5일 발표 ·

자본시장연구원

28.2%
OECD 목표 70점을 넘은 사람의

비율

2026년 1월 5일 발표 ·

자본시장연구원

0.1%p
이해력 1점 상승 때 후불결제

연체 확률 감소폭

2026년 1월 5일 발표 ·

자본시장연구원

제때 내면 비용이 0이다

토스는 2022년 3월 30일 공식 게시물에서 별도의 수수료나 이자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글에 월 결제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번 달 사용금액은

다음 달 15일에 지정 계좌에서 빠진다.

밀리면 연 9%다

세 회사 모두 연체이자율이 연 9%다.

30만 원을 30일 밀리면 이자는 약 2,219원이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다. 그러나 밀린 동안 서비스를 쓰지 못할 수 있다.  지정

부가조건에 연체 때 서비스를 제한하는 항목이 있다.

오래 밀리면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다. 연합뉴스 팩트체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서면으로 알리고 출금을 다시 시도한다. 장기연체 채권은 외부

신용정보사에 맡긴다.

신용카드 할부는 밀리지 않아도 수수료가 붙는다

신한카드가 2026년 3월 1일 공시한 할부수수료율은 연 9.50~19.90%다.

신용거래 기록을 쌓을 생각이라면 후불결제가 아니라

카드값과 대출 상환 실적을 쓴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의 평가 반영 항목 목록

2

7

7

21

26

22

2

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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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한 회사의 공시값이다. 카드사 전체의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

비용만 보면 후불결제가 싸다. 대신 5장에서 볼 장치가 붙지 않는다.

연체는 어디에 남는가

개인은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밀리면 그 정보가 금융회사 사이에

공유된다. 근거는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이다.

NICE평가정보 안내 화면도 같은 기준을 적었다. 연체금액 10만 원 미만이거나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이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장기연체로 등록된다. 약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때부터 7영업일 안에 등록한다.

90일 이상 밀린 기록은 갚은 뒤에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준다.

후불결제는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연체가 일반 신용카드 연체와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어떠한 신용정보에도 남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표 3> 같은 금액을 밀려도 남는 기록이 다르다

소액후불결제와 일반 금융거래의 연체정보 취급 (2026년 8월 기준)

구분 언제부터 기록되나 어디까지 알려지나

소액후불결제
회사 안에서만

관리한다

금융회사와 나누는 데

제한이 있다. 2024년

10월 기준이다

일반 단기연체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금융회사 사이에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반영된다

일반 장기연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등록사유가 생긴 날부터

7영업일 안에 등록된다

갚은 뒤 90일 이상 밀렸던 기록
갚은 뒤에도 최장 5년

동안 평점에 영향을 준다

주: 1) 소액후불결제 항목은 2024년 10월 기준이다. 그 뒤 이 취급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KB캐피탈 연체정보 등록 안내 화면,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안내 화면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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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28

2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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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이 낮을수록 더 밀린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6년 1월 5일 낸 분석이 있다. 조사한 곳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는 59.3점이다. OECD 목표는

70점이고 이를 넘은 사람은 28.2%다. 열 명 중 세 명이 안 된다.

이해력 점수가 1점 오를 때 후불결제 연체 발생 확률은 평균 약 0.1%p

줄었다.

나이와 소득, 성별, 자산 수준,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제한 추정값이다.

점수 10점 차이는 연체 확률 1%p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후불결제를 하루 이틀 밀렸다고 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할 일은 아니다.

5장

신용카드와 무엇이 다른가

규칙은 쌓였다. 무엇이 아직 막히지 않았나.

20만원
신용카드 할부에서 항변권을 쓸

수 있는 최소 할부가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회
항변권이 붙는 할부계약의 최소

분할 횟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090만명
영국에서 1년 동안 후불결제를

쓴 성인 수

2024년 5월까지 12개월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차이는 한 곳으로 모인다. 후불결제는 나눠 내기가 되지 않는다.

30

30

30

3031

결제 예정일 사흘 전에 출금 계좌 잔액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각 앱의 후불결제 화면과 출금 계좌 잔액

1

밀린 돈이 있으면 그날 안에 앱에서 직접 낸다. 연 9%가

밀린 날수만큼 붙는다.

확인하는 곳 · 각 앱의 후불결제 화면

2

신용카드값은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밀리지 않는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의 결제 예정 화면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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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잘못돼도 후불결제에는

남은 값을 안 내겠다고 할

자리가 없다.

항변권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카드사에 말할 수 있는

권리다.

나눠 내기가 없으면 할부거래법의 두 권리도 없다.

할부거래법은 두 권리의 조건을 정해 두었다. 2개월 이상에 걸쳐 세 번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라야 쓴다.

신용카드로 산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라야 항변권을 쓴다.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한다.

항변은 계약기간 중에 남은 할부금이 있을 때 쓴다.

일시불과 20만 원 미만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

<표 4> 한도만 작은 것이 아니라 보호 장치도 다르다

소액후불결제와 신용카드의 조건 비교 (2026년 8월 기준)

항목 소액후불결제 신용카드

근거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의 겸영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방식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겸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는다

이용 한도 1인당 월 30만 원 이하 개인별 심사로 정한다

가입 조건
회사가 스스로 만든

모형으로 심사한다

모범규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나눠 내기 안 된다 된다

리볼빙·

현금서비스
없다 있다

평상시 비용 없다 할부수수료가 붙는다

연체이자율 연 9%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다

연체정보

공유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관련 사업자·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공유될 수 있다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이면 공유한다

항변권
나눠 내기가 없어 대상이

아니다

20만 원 이상이고 세 번

이상 나누면 쓴다

32

32

32

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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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소액후불결제 신용카드

청약철회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한다

부정사용
전자금융거래법의

배상책임 규정을 따른다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생긴 금액을 보상한다

주: 1) 평상시 비용의 할부수수료율은 신한카드가 2026년 3월 1일 공시한 연

9.50~19.90%다. 한 회사의 공시값이다.

2) 연체정보 공유 항목은 2024년 10월 기준이다.

3) 부정사용 보상의 60일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 확인했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신한카드 안내 화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할부거래법 조문을 정리.

계정을 빼앗겼을 때

전자금융거래법은 세 가지 사고에 배상책임을 지운다. 접근매체가 위조되거나

변조돼 생긴 사고가 첫째다.

계약 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과 처리 과정에서 생긴 사고가 둘째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를 쓴 사고가 셋째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미리 그런 약정을 맺었으면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자가 진다.

신용카드는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이나 도난을 알린 때부터

카드사가 책임지게 한다. 알리기 전 사용분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만큼

책임진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보상은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생긴

금액에만 이뤄진다.

결제일과 한도 상향

결제일을 바꿀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토스는 다음 달 15일로

안내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결제일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용자가 신청해

한도를 올릴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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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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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보기 · 가

규칙이 닿지 않는 외상 하나

머니투데이는 2022년 2월 16일 쿠팡의 나중결제를 다뤘다.

직매입한 물건에 한해 외상으로 파는 방식이라고 적었다.

별도의 신용공여가 없어 금융업 등록 없이 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신문도

같은 취지로 적었다.

그때 한도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이고 11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었다. 2022년 기준값이다.

2026년 현재의 조건과 규제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다.

영국은 규칙을 걸었고 미국은 거두었다

영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후불결제를 정식으로 규제한다.

금융행위감독청이 2026년 2월 11일 정책성명을 냈다.

영국의 후불결제 대출은 2017년 6천만 파운드에서 2024년 130억 파운드를

넘었다.

2024년 5월까지 1년 동안 성인의 20%인 1,090만 명이 썼다. 다섯 명 중 한

명이다.

규칙의 중심은 갚을 능력을 보는 것이다. 계약마다 신용도를 평가해야 하고

50파운드 미만 계약도 대상이다.

감독청은 연체수수료가 합리적인 비용을 대는 수준에 머물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수수료 상한을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신용정보기관 보고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감독청은 이용 상황이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24년 5월 후불결제

제공자를 카드 발행자로 보는 해석규칙을 냈다.

2025년 5월 6일 그 규칙에 따른 집행을 우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칙을

거두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개정 소비자신용지침에서 후불결제를 신용계약으로 새로

정의했다. 회원국 이행 기한은 2025년 11월 20일, 적용 시작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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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비슷한 상품을 냈다

메가경제는 2026년 5월 14일 세 사례를 적었다. 현대카드는 2022년 한

온라인 거래 앱에 카드 없는 분할결제를 넣었다가 약 두 달 뒤 멈췄다.

KB국민카드는 결제기업과 손잡고 채권 매입과 신용평가 방식으로 참여했다가

2024년 말 제휴를 끝냈다. 우리카드는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 쓰는

소액신용을 붙여 최대 24개월 나눠 내기를 얹었다.

아직 막히지 않은 곳 넷

첫째, 물건에 문제가 생겨도 쓸 권리가 없다. 나눠 내기가 없어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둘째, 청약철회권도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 권리는

뺐다.

셋째, 연체정보가 사업자 사이에서도 오가지 않는다.

넷째, 판매자가 자기 물건을 외상으로 파는 방식에는 규칙이 닿지 않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20만 원이 안 되는 물건을 항변권 때문에

억지로 할부로 나눌 일은 아니다.

40

40

32

3

12

36

20만 원 이상이고 나눠 낼 물건이면 신용카드 할부로 산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의 할부 메뉴. 할부를 세 번 이상으로

나눈다

1

물건이 오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멈춰 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고객센터의 할부항변 접수 메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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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30만원
이용자 한 사람의 최고이용한도

2024년 9월 15일 시행 ·

자본시장연구원(시행령 인용)

20만원
신용카드 할부에서 항변권을 쓸

수 있는 최소 할부가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7.15
영국이 후불결제에 갚을 능력

심사를 걸기 시작한 날

2026년 2월 11일 정책성명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오늘 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도를 다 쓰지 않았다고 해서 남은 한도를 채울

일은 아니다.

밀렸을 때 할 것

결제 예정일과 출금 계좌를 확인하고 그날 잔액을 맞춰 둔다.

확인하는 곳 · 각 앱의 후불결제 화면. 토스는 다음 달 15일로

안내했다

1

이번 달에 후불로 얼마를 썼는지 한 번에 본다. 한도는 30만

원 이하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의 이용내역

2

20만 원 이상이고 나눠 낼 물건은 후불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산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의 할부 메뉴. 할부를 세 번 이상으로

나눈다

3

밀린 금액을 앱에서 바로 낸다. 연 9%가 밀린 날수만큼

붙는다.

확인하는 곳 · 각 앱의 후불결제 화면의 즉시 결제 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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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후불결제 연체정보가 잘못 기재됐다면

사업자에게 공유 대상·범위와 정정 절차를 확인한다.

해지는 회사에 직접 물어본다

세 회사의 해지 절차는 공개된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쓰지 않을

서비스라면 앱의 고객센터에 해지 방법과 남은 미납금 처리를 함께 묻는다.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결제 예정일 전에 출금 계좌 잔액이 모자란지 알린다. 둘째, 해지 절차를

안내 화면에 적는다. 셋째,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입 화면에 적는다.

당국이 할 일

첫째, 겸영 승인을 받은 사업자 목록을 감독당국 화면에 올린다. 둘째, 이용자

수와 이용 잔액, 연체율을 정기 공시 항목에 넣는다. 셋째, 제때 갚은 기록을

이용자가 원할 때 신용평가에 쓸 수 있게 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연체정보 취급이다. 2024년 9월 15일 시행 뒤에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둘은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겸영 승인 시점이다. 셋은 영국의 시행

결과다. 2026년 7월 15일부터 갚을 능력을 보는 심사가 붙었다.

셋 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이 내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한다.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신용카드값부터 막는다. 카드값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밀리면 그 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의 결제 예정 화면과 은행 앱의 자동이체

목록

2

다 낸 뒤 서비스를 다시 쓸 수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각 앱의 후불결제 화면

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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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소액후불결제

간편결제 잔액이 모자랄 때 그 차액을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이용자 한

사람의 최고이용한도가 30만 원 이하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기존 규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신용공여

돈이나 물건을 먼저 쓰게 하고 값은 나중에 받는 거래다.

항변권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카드사에

말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권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다.

신용판매채권

카드로 물건을 사고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다. 카드로 빌린 돈인

카드대출채권과 구분한다.

단기연체

연체금액 10만 원 이상,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인 상태다. 이때부터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26일에 열어 확인했다.

[2차] 손재희·장윤미,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15, 2023. kiri.or.kr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

docId=483289)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사례 화면(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

sandbox.fintech.or.kr (https://sandbox.fintech.or.kr/business/enterprise.do?

lang=ko&id=236)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신경희, 「국내 소액후불결제(BNPL) 규제 동향」,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4-20호, 2024년 10월 7일. kcmi.re.kr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

syear=2024&zcd=002001016&zno=1809&cno=6411)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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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수민,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현재와 개선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6-01호, 2026년 1월 5일. kcmi.re.kr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

syear=2026&zcd=002001016&zno=1891&cno=6687)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금융위원회,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2023년 11월 15일. 원문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4803)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금융감독원,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원문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161)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화면. fss.or.kr

(https://fss.or.kr/fss/bbs/B0000392/view.do?

nttId=63573&viewType=BODY&pageIndex=1)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토스 공식 게시물(후불결제 서비스 개시 안내), 2022년 3월 30일. toss.im

(https://toss.im/tossfeed/article/toss-launches-bnpl-service)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신한카드 상품공시실 화면(공시 기준일 2026년 3월 1일). shinhancard.com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helpdesk/guide/CONFM90022/CONFM90

022R02.html)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KB캐피탈 연체정보 등록 안내 화면. m.kbcapital.co.kr

(https://m.kbcapital.co.kr/cstmrPtct/fnncCstmrRght/ovrdInfoRgst.kbc)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안내 화면. niceinfo.co.kr

(https://www.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4_3.nice)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nepla.ai (https://www.nepla.ai/)전자금융거래법 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

B8%88%EC%9C%B5%EA%B1%B0%EB%9E%98%EB%B2%95).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B%A0%EC%

A0%84%EB%AC%B8%EA%B8%88%EC%9C%B5%EC%97%85%EB%B2%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0%EB%B6%80%EA%

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

A0).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FCA, PS26/1: Regulation of Deferred Payment Credit, 2026년 2월 11일.

fca.org.uk (https://www.fca.org.uk/publications/policy-statements/ps26-1-regulation-

deferred-payment-credit)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CFPB, Consumer Use of Buy Now, Pay Later, 2023년 3월 2일.

consumerfinance.gov (https://www.consumerfinance.gov/data-research/research-

reports/consumer-use-of-buy-now-pay-later-insights-from-the-cfpb-making-ends-

meet-survey/)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CFPB, 후불결제 관련 집행 방침 발표, 2025년 5월 6일. consumerfinance.gov

(https://www.consumerfinance.gov/about-us/newsroom/cfpb-announcement-

regarding-enforcement-actions-related-to-buy-now-pay-later-loans/)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동향조사, 2023년 11월. kfcpf.or.kr

(https://www.kfcpf.or.kr/front/fms/imagePdf.do?

atchFileId=FILE_000000000000917&fileSn=0)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법무법인 화우 뉴스레터, 2024년 5월 24일. hwawoo.com

(https://www.hwawoo.com/newsletter/2024_05_24/240524_k_d.pdf)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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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합뉴스 팩트체크(한국경제TV 전재), 2023년 1월 23일. wowtv.co.kr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

articleId=AKR20230120097100502)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전자신문·경향신문·한국경제·한국금융신문·일간NTN·디지털투데이·뉴시스·블로터

·중앙일보·뉴스1(2021~2023년)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etnews.com/).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차] 머니투데이·비즈워치·파이낸셜뉴스·쿠키뉴스·동아일보·매일경제·뉴스토마토·

연합인포맥스·SBS Biz·이데일리·위클리오늘·메가경제(2022~2026년)기관·매체 누리집

(https://news.mt.co.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소액후불결제업자의 신용정보 관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

bylClsCd=110201&flSeq=145806375&gubun=)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각주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15의 샌드박스

지정 현황 표에 세 회사의 지정일과 월 한도,

분할납부 불가가 있다. 카카오페이 15만 원이

교통카드 한도라는 서술은 오피니언뉴스

·SBS Biz 보도에 따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사례 화면

(비바리퍼블리카)에 적힌 특례 조문과

부가조건이다.

신경희, 「국내 소액후불결제(BNPL) 규제

동향」,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4-20호(2024년 10월 7일). 시행일과

겸영 요건, 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 수수료 부담 주체, 연체정보 공유 제한,

유럽연합 지침 일정이 여기에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11월 15일

정례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 10일 밝혔다.

경향신문·비즈워치·파이낸셜뉴스 2024년

7월 보도로 확인했다.

전자신문 2025년 7월 28일과

스트레이트뉴스 2025년 11월 26일 보도.

카카오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는 매체마다

서술이 다르다.

토스 공식 게시물(2022년 3월 30일).

2022년 3월 기준값이고 현재 조건은 회사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쿠키뉴스 2023년 1월 17일 보도. 중앙일보

2021년 12월 26일과 뉴스1 2021년 8월 3일

보도에서도 같은 조건을 확인했다.

전자신문 2021년 2월 18일 보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화면

(2026년 8월 26일 기준). 업종 분류에

소액후불결제는 없다.

전자신문 2024년 11월 5일 보도.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2022년

말 406억 원은 한국경제 2023년 2월 14일

보도에서도 확인했다.

한국금융신문 2023년 2월 15일 보도. 김한규

·강병원 의원실 자료이고 한 매체에서만

확인했다.

계산식은 두 가지다. 감소율은 (406 −

257.79) ÷ 406 = 0.365다. 사람 수는 406억

원 ÷ 30만 원 = 135,333명이다.

경향신문 2023년 4월 30일 보도.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가입자

266만 명과 채권액 445억 원은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도에서도 확인했다.

2024년 값은 뉴스토마토 2025년 4월 25일·

연합인포맥스 11월 24일·매일경제 2월

13일, 2022년 말 값은 한국경제 2023년 2월

14일·데일리팝 2월 24일 보도에서

확인했다. 연체율 정의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른다.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일간NTN 2023년 8월 14일, 디지털투데이

8월 15일, 뉴시스 8월 17일 보도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KDI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전재본의 발표일은 2026년 3월 20일이고

언론 보도일은 3월 19일이다.

같은 발표를 인용한 위클리오늘 2026년 3월

20일과 NSP통신 3월 19일 보도. 이 두 값은

전재본이 아니라 보도로 확인했다.

파이낸셜뉴스 2023년 8월 7일과 8일 보도.

같은 매체의 연속 보도다.

디지털투데이 2021년 2월 15일 보도. 한

매체에서만 확인했다.

전자신문 2024년 11월 5일과 SBS Biz

2025년 5월 15일 보도. 토스의 인하 시점은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한국경제TV가 전재한 연합뉴스 팩트체크

(2023년 1월 23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이데일리·조세일보

·컨슈머타임스 2024년 1월 31일 보도로

확인했다. 규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CFPB, Consumer Use of Buy Now, Pay

Later(2023년 3월 2일). 연 19~23%는 같은

물건을 신용카드로 샀을 때 물었을 이자율

구간이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동향조사(2023년

11월). 원자료는 CFPB 조사이고, 재단이

정리한 값이어서 2차로 다뤘다.

계산식은 300,000 × 0.09 × 30 ÷ 365 =

2,219원이다. 회사별 계산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한카드 상품공시실 화면(기준 2026년 3월

1일). 카드사별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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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연체정보 등록 안내 화면. 근거는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이다.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안내 화면. 이

화면은 장기연체를 90일 이상으로 적었다.

정수민,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현재와 개선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6-01호(2026년 1월

5일). 원자료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2025년 디지털 금융이용실태 조사」다.

표본 크기와 조사 시기는 이 글에 적혀 있지

않다.

계산식은 0.1%p × 10 = 1%p다. 추정값을

그대로 늘려 잡은 값이므로 실제 차이는 다를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6조

제2항은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항변하게 했고, 시행령은

신용카드 거래의 기준 금액을 20만 원으로

정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5월 19일 낸 분쟁사례

자료를 인용한 동아일보·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보도다. 근거는

여신금융협회가 만든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 모범규준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통지 이전

사용분의 책임 기간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시행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머니투데이 2022년 2월 16일 보도. 2026년

현재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FCA, PS26/1(2026년 2월 11일 발표, 3월

13일 갱신). 연체수수료 서술은 정책성명이

밝힌 기대 효과다.

해석규칙의 관보 인용은 89 Fed. Reg.

47,068(2024년 5월 31일)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 발표문에 적힌 그대로다.

소비자금융보호국 발표(2025년 5월 6일). 그

뒤 규칙을 실제로 거두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메가경제 2026년 5월 14일 보도. 한

매체에서만 확인했다. 회사별 상품의 현재

판매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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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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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을 것

NR-2026-061

오픈뱅킹은 모든

계좌가 아니라

연결한 권한을 연다

오픈뱅킹에 계좌를 연결하면 무엇이

허용되는가. 의심거래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먼저 막고,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가.

NR-2026-060

해외주식 세금은

세율보다 시점에서

갈린다

해외주식에 붙는 세금은 무엇이고,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가. 미리 알아

두면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NR-2026-059

학자금대출 두

방식은 못 갚았을 때

달라진다

대학에 다니려고 빌린 돈을 두 가지

방식 가운데 무엇으로 빌리는가.

언제부터 얼마를 갚고, 못 갚으면

무엇이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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